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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념  사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

그리고 참전용사와 유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6 25 ! .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입니다 .  

오늘 우리는 전쟁이 발발한 지 주년이 되는 날  6. 25 73

을 맞이하여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안보의식을 굳건히 다지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호국영령들께,  숙연한 마

음으로 삼가 명복을 빕니다 또한 참전 중 부상을 입고 치. , 

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계시는 참전용사 여러분

과 미망인 유가족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위로와 감사의 ,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군 재향군인회의 화합과 안보의식을 고취, 

하고자 열성을 다하고 계신 완도군재향군인회  정옥현 

회장님과 완도군 참전 국가유공자  6.25 김윤용 지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뜻 깊은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신우철 

군수님, 조영식 조인호 김양훈 박재선 박성규 최정욱, , , , , , 

박병수, 지민 동료의원님께도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 

존경하는 참전용사 및 재향군인회 가족여러분 !

북한은 지금도 주민들의 굶주림과 고통을 외면한 채 핵 

개발과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국내외 악화된 정세 속에서 우리는 결코   6.25 

전쟁의 의미와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민족의 열망을 지키기 위해서  

라도 안보에 더욱 힘쓰는 것은 국민이 가져야 할 의무일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우리 사회의   

국가안보와 안전에 대한 의식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 같

습니다 우리 각자가 전쟁으로 인한 희생과 아픔을 그. 6.25

저 단순한 역사 책의 한 페이지로만 인식하고 참전용사들

의 희생을 망각한 채 안일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 가 하는 우려의 마음을 갖아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기념일을 맞아 전쟁의 교훈을 되새기며   6.25

통일 의지와 염원을 결집시켜 민족공동체 형성을 굳건히 

하는 자리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 나라 이땅의 . , 



주인인 우리 모두가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참전용사들

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참전용사 여러분과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  

한 위로의 말씀을 올리며, 함께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6. 25.

완도군의회 의장 허궁희




